
구술자료 상세목록 (구술개요 포함)

사업명

사업개요

구술자명 김갑성 성 별 남 출생연도 1950

면담자 정은주 소 속 미추홀시민기록단 검독자

면담장소 독쟁이마을박물관 면담지원 박수자

면담 일시 2024년  11월  6일 회 차 2 시 간
1시간  13분  

51초

자료번호

구술 개요
용일시장에 오게 되면서 몇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자연스럽게 지역의 일을 맡게 됨. 

그 과정에서 겪은 시장의 사업들에 관련돤 기억을 남기다.

주요 색인어

용일시장, 양복점, 비디오 가게, 책방, 빗물저금통, 회장님, 인하대학교, 외길, 종점, 

벗, 9번, 10번, 흙길, 지하수, 가스배관, 협의체, 마을박물관, 큐레이터, 하수시설, 

학생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시작멘트 : 일시 및 구술자와 면담자 소개  00:03-

00:29- 인사 및 소개

2.  사전인터뷰와 회장님으로의 활동

00:03~

01:44

- 2024년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의 주민 구슬 채록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함

- 회장님께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있음

3. 용일시장 회장님이 된 계기
08:24~

10:03

- 회장님이 행정에서 요구한 것에 굉장히 잘 맞춰주시고 그 이상을 

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게끔 해주시는 것 같음

- 회장님이 용일시장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가 궁금함

4. 인하대학교의 종점

11:19~

13:05

- 학생들이 출고지가 여기 있고 나중에 또 여기 지역을 주민들한테 

여쭤봤더니 여기가 바로 9번 10번이 종점이었음

- 외지에서 인하대 학교 온 사람들이 출근하는 코스가 바로 여기였

음

-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사업을 하시다가 또 다른 사업으로 바꾸고 함



5. 황당한 흙바닥

13:14~

17:53

- 처음에 오니까 진열장을 통판으로 해서 5m로 해서 크게 해서 깨끗

하게 해서 진열해 놓고 바닥에는 고급으로 깔아서 해 놓으니까 사

람들이 신발 벗고 들어오는 거임

- 비가 조금 오거나 물이 흐르면 사람들이 여기서 물 날라서 뭐 쓰

고 그러다가 흐르면 차가 지나가면 흙 흙 돌 깔고 흙이었는데 구

멍 몇 개 정도가 차가 바퀴가 딱 들면 옷 지나가다 결혼식 가는 

사람은 날벼락 맞는 거임

- 그래서 황당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게 단골이 되는 거임

6. 시장 안 지하수와 시장 발전을 위한 사업

17:55~

25:06

- 시장 청소할 때 수돗물 필요가 없음

- 통만 놀 자리만 있으면 화장실 물은 지하수로 써도 됨

- 빗물 저금통은 사업의 이름이 아니라 빗물을 가둬놨다가 쓰는 것

임

7.  용일시장의 번영 지원
30:50~

35:47

- 시장에서부터 시작된 공감 프로젝트는 회원들한테 일주일에 20만 

원씩 주식을 발행해서 용도 변경을 함

- 용인시장은 협의체를 만들어 번영에 지원을 많이 해줌

8. 원도심 디자인 사업 및 조례

35:58-

44:12

- 원도심 디자인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만덕산수도 회사에서 와서 도

와주고 주민과 설명을 했음

- 화단도 쥐똥나무 있는데 쓰레기만 잘 덮고 옛날에는 바깥에 길에

다가 쓰레기 있으면 확 던지고 가고 그랬는데 내 눈이 거슬려서 

녹지과로 전화했더니 꽃나무 심어서 이쁘게 해서 관리를 할 거라

니까 하시라고 해서 세 개를 했음

- 관에서 해줄 적에는 주민이 먼저 해야 그 뒤에 도와주지 가만히 

앉아서 도와주시오 하면 나 도와준 적 하나도 없음

- 구의원들이 다니면서 애로 사항을 다 찾아낸 다음에 큰 시장은 큰 

시장대로 조례를 해주고 지금은 지금대로 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큰 시장은 큰 시장대로 조례를 해주고 지금은 지금대

로 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적은 시장은 맨날 소외되게

끔 되어 있는 게 현실임

- 시장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려면 돈을 많이 써서 동네를 만들어야 

됨

9. 용일시장의 인기
47:54~

50:49
- 용일시장에 하수 시설이 별로 없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녹으

면 물이 얼어서 시장 안으로 들어와 선배님이 찍어놓은 게 있음



- 박물관에서 큐레이터를 교육받고 소문이 나서 인터뷰 요청을 많이 

함

- 용일시장에 왔을 때는 학생이고 뭐고 가게 와서 먹으려고 해도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자리가 없었음

10. 인하대 외길

50:50-

01:00:1

1

- 시장 안에 가운데 길이 건물이 없고 좌판이었는데 인하대생이 많

이 다녀서 외길임

- 제물포역에서 내려서 주안역이나 제물포에서 많이 내려서 가까우

니까 거기서 오는 길이 길이여 차 타고 오는 사람한테 내리는 사

람도 있는가 하면 도보로 오는 학생들도 많았음

- 선인재단이 있는데 시험 쳐서 들어간 게 아니라 구역구역 잘라버

려서 거기까지 걸어 다녔음

- 옛날에 길이 있었는데 뚫어서 크게 만들었는데 겨울에 눈 와서 얼

면 차가 더 못 올라와서 똑 깎은 거임

11. 마을박물관

01:00:1

6-01:1

0:03

- 물을 버리면 하천으로 들어갈 것이니 허드레 물 같은 건 자연스럽

게 난다면 굳이 버릴 필요 없이 떼서 한번 사용하고 난 다음에 흘

려보내면 경제적이고 이득임

- 박물관을 만드는 데도 참여했냐고 묻자 1기생인데 2017년도에 여

기서 교육받고 3층으로 올라가서 인하대 교수님이 강사로 교육을 

받고서 여기서 해서 상설 전시했고 계획 전시 두 번 했고 야외 전

시가 연결이 된 거라고 함

- 마을박물관이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워서 회장님께서 박물관에서 인

터뷰하자고 하셨을 때 수업이 굉장히 좋았음

- 마을박물관이 작지만 후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

음

12.  내 기억속의 용일시장 그리고 미래 01:10:1

7-01:1

3:51

- 용일시장이 발전된 게 하나도 없어서 안타깝다고 함

- 사람들한테 용일시장이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냐고 묻자 옛날에 

시장이 활성화되는 모습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고 함

공개여부 □ 전체 공개        □ 전체 비공개        □ 부분 공개

활용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조건부 동의 

특이사항


